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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체증 참지 못하고 
강으로 뛰어내린 남성

극심한 교통체증에 지친 남성이 수심 30m 

강물로 뛰어들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. 

지난 9일 루이지애나주 아차팔라야강을 가

로지르는 베이슨 대교에서 10중 연쇄 추돌사

고가 발생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극심

한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다. 이 다리는 미국에

서 세 번째로 길다. 그런데 2시간여 동안 도로

에 갇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한 운전자 지미 

이바 제닝스(26)가 갑자기 수심 30m 아차팔라

야강이 뛰어내렸다.

하지만 강은 깊었고 물살도 거세 그는 표류하

는 신세가 됐다. 세 시간 동안 표류하던 그는 가

까스로 한 무인도에 오를 수 있었다. 그리고 함

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

경찰에 의해 구조됐다.

제닝스는 구조된 후 강물로 뛰어든 이유에 

대해“다리 밑을 내려다보니 강기슭까지 그리 

멀지 않아 보였다. 수영이나 하다 헤엄쳐 돌아

올 생각이었다.”고 말했다. 그는 또“하지만 곧 

베이슨 대교가 더는 보이지 않았다. 물살은 너

무 거셌고, 수면과 마찰로 어깨도 다쳐 몇 번이

나 익사 위기를 넘겼다. 강을 떠다니며 신에게 

용서를 빌었다.”면서“돌아오는 보트에서 내

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깨달았다. 완전히 미친 

짓이었다.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

않을 거다. 수영도 안 할 것”이라고 자신의 행

동을 후회했다.

제닝스는 공공 피해 혐의로 기속된 상태다. 

거짓 병가 내고 축구 보러 갔다 
중계카메라에 잡혀 ‘해고’

로스쿨 합격한 두 팔 없는 청년 

거짓 병가를 내고 축구를 보러 간 영국 회사원이 결

국 해고됐다.

지난 7일,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

와 덴마크의 유로 2020 준결승전이 치러졌다. 평소 열

렬한 축구 팬이었던 니나 파루오키(37)는 이 경기를 보

기 위해 회사에 거짓 병가를 냈다. 그는“친구가 겨우 얻

은 티켓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.”고 말했다.

하지만 덴마크에 한 골 뒤지고 있었던 잉글랜드가 동

신체 장애를 딛고 법학

도의 길을 걷고 있는 한 

남성의 사연이 감동을 전

했다.

중국 쓰촨대학교 법학과 

출신의 펑차오 씨(26)는 

최근 동제대학교 로스쿨

에 합격했다. 그는 7세 무

렵 고압 전압기에 감전돼 

두 팔을 잃었다. 다행히 하

반신의 신경은 손상 범위

가 크지 않았다. 그는 잠시 

좌절의 시간도 가졌지만 이후 몸의 일부가 불편한 것이 

큰 장애가 아니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집중했다. 

펑 씨는 스스로에게“남들 모두 가지고 있는 두 팔은 

없지만 나는 남들보다 강한 정신과 튼튼한 두 다리가 

있으니 멈추지 않고 도전과 시도를 한다면 못 이룰 것

이 없다.”고 다짐했다.

점 골을 터트린 후,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

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면서 그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

았다.

파루오키는“내 얼굴이 온 뉴스에 도배됐다. 전화가 

그야말로 폭발했다.”고 말했다. 문제는 그의 상사도 이

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. 그는 다음 날 아침 해

고를 통보 받았다. 

회사 측은“영국 모든 이가 보고 싶어 하는 경기였고, 

회사 여건만 됐다면 직원들에게 그런 중요한 축구 경기

를 관람하도록 독려했을 것이다. 그런데 파루오키는 경

기를 보기 위해 거짓 병가를 냈다. 적절한 조치를 취할 

수밖에 없었다.”고 해고 입장을 설명했다.

다행히 파루오키의 사연이 전해진 후 그에게 축구 관

련 일감을 맡기겠다는 업체가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한편 잉글랜드는 파루오키가 관람한 준결승전에서 

덴마크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유로 2020 결승에 진출

했으나, 12일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혈투 

끝에 패했다.

그는 지난 2015년 우수

한 성적으로 쓰촨대학교

에 입학했고 4년 동안 석

사 학위 로스쿨 진학을 위

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

았다. 그리고 펑 씨는 최근 

상하이 소재의 동제대학

교 로스쿨 입학 시험에 응

시, 합격했다.

대학원 측은 두 발로 글

을 써야 하는 펑 씨를 위해 

일반 응시생보다 30분 시

간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

했지만 펑 씨는 이를 거절하고 일반 학생들과의 똑같이 

시험을 치루고 합격 통지서를 품에 안았다. 

펑 씨는“최선을 다해 꼭 좋은 성과를 거둬 나와 같은 

장애인들이 힘을 얻어 살아가는데 하나의 동기를 주는 

사례가 되고 싶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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